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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조선시대 사족(士族)들은 시간, 공간, 인간의 삼간(三間) 차원에서 

일상생활을 유교적으로 의례화하는 실천을 통해 삶을 성화(聖化)했다. 

일상생활의 성화는 1) 시간적 차원에서는 소학(小學)의 규범을 율신

제행(律身制行)의 의례화된 실천으로 철저하게 구현했다. 특히 이러한 

실천은 특히 성리학적 수양과 공부를 시간에 따라 구별해서 실천하는 

일과(日課)의 시간적 의례화로 전개되었다. 2) 공간적 차원에서는 서원

(書院)이나 서숙(書塾) 등에서 강회(講會)의 상징적 강학(講學) 공간을 

구성했고, 그에 따라 강회의 의절(儀節)을 의례화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경독(敬讀)의 확대와 잠명(箴銘)의 독송(讀誦)을 통해 강학활동의 

공간적 의례화로 발전했다. 3) 인간적 차원에서는 주기적인 제사나 집

중적인 독서의 의례화된 실천이 강화한 경건한 의식[敬]이 무의식적

으로 심화해서 각각 가족 공동체의 상징적 중심인 선친(先親)과 유림 

공동체의 상징적 중심인 선사(先師)에 대한 꿈으로 투사되었다. 이러

한 유교적 의례화 양상은 유교적 가치를 철저하게 내면화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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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현하여 조선시대 사족의 일상생활을 성화했다.

주제어: 사족, 유교적 의례화, 소학, 수양, 일과, 제사, 강회, 강학, 

잠명 독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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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의 의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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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Ⅰ. 머리말

범속한 일상생활은 어떻게 가치와 의미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가? 평범한 ‘속’(俗; the profane)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聖; the 

sacred)으로 질적으로 변화될 때 일상생활은 성화(聖化)된다. 성스러

움의 라틴어 어원인 ‘사케르’(sacer)가 본래 ‘구별한다’(to divide)는 

뜻을 지니고 있듯이, 다른 것들과 질적으로 구별된 것은 성스러운 것

이고, 구별되지 않은 것은 범속한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성화는 일반적인 평범한 행위들과 구별되는 특정한 실천(practice)을 

통해 구현된다.

그러나 성스러운 삶을 구현하는 실천적 행위가 세속적이고 일상적 

행위와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로 분명하게 다른 영역으로 분리되

지는 않는다. 유교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예’(禮)는 제사처럼 일상적 

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종교적 영역의 의례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행위의 수행적 기능(performative function)을 주목하는 관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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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상적 행위 중에서 특정한 행위가 특정한 맥락 속에서 성스러운 

가치[德]를 드러내는 예(禮)는 그러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비례

(非禮)와 구분된다.1) 

이러한 실천은 일상적 행위가 특정한 맥락(context)과 긴밀하게 결

합해서 다른 행위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의

례’(ritual)라고 부른다. 의례적 행위(ritual behavior)가 성스러운 것은 

일반적 행위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의례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

지만, 학문적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2) 서구 의

례이론에서 ‘의례’는 일반적으로 ‘반복적이고(repeated), 성스러우며

(sacred), 정형화되고(formalized), 전통적이며(traditional), 지향적인

(intentional) 행위’로 취급되고 있다.3) 특정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반

복되고, 거룩한 것이나 가장 의미있는 것과 연관되어 성스러우며, 인

사하거나 무릎을 꿇는 등 일정하게 잘 변하지 않는 동작으로 구성되

어 정형화되고, 고대의 역사나 신화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기에 전통적

이며, 특정한 이유와 의미를 의식하여 실행된다는 점에서 지향적인 것

이다. 요컨대, 의례적 행위는 일반적 행위와 구별되는 독특한 방식

1) 예의 수행적 기능에 대해서는 Herbert Fingarette, Confucius: the Secular as 
Sacred (New York: Harper & Row, 1972) 참조.

2) 현대적인 의례연구에서 ‘의례’라는 행위 범주는 대단히 포괄적이다. 예컨대, 캐서린 
벨은 의례적 상황의 중요한 양태와 의례가 사회적-우주적 질서를 특징짓는 방식을 
기준삼아 통과의례(rites of passage), 주기적 의례(calendrical rites), 교환의례/성
찬식(rites of exchange/communion), 양재(禳災)의례(rites of affliction), 잔치/향
연/축제(feasting/fasting/festivals), 정치적 의례(political rites) 등 여섯 가지 의례
의 장르를 설명했고, 로날드 그라임스는 의례적 감성(ritual sensibility)의 여섯 가
지 양태(mode)에 따라 ‘의례화’(ritualization), ‘예절’(decorum), ‘의식’(ceremony), 
‘주술’(magic), ‘성례’(聖禮, liturgy), ‘잔치’(celebration) 등으로 의례의 하위 범주를 
제시한 바 있다. 의례의 다양한 정의와 성격에 대해서는 Jan A. M. Snoek, 
“Defining ‘Rituals’”, in Theorizing Rituals: Classical Topics, Theoretical 
Approaches, Analytical Concepts, eds. by Jens Kreinath, Jan Snoek and 
Michael Stausberg (Leiden: Brill, 2006), pp.10-14; Catherine Bell,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93-137, Ronald L. Grimes, Beginnings in Ritual Studies, revised edition 
(Columbia, S. 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5), pp.40-57 참조.

3) Ronald L. Grimes, Beginnings in Ritual Studies, pp.60-61. 케서린 벨 또한 이러
한 성격을 ‘의례적 행위’(ritual-like activities)의 특징으로 설명했다. Catherine 
Bell,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pp.13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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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의 행위로서, 일반적 행위와 달리 대체로 특정한 장소나 특정

한 시간에 행해지거나 일정하게 정형화, 구조화, 표준화되어 그 실천

을 통해 상징적인 의미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4) 따라서 의례는 

일상적 행위와 구별되어 참여자들에게 상징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

는 성스러운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일반적인 행위와 구별된 의례로 만드는 차별화

된 실천이 특정한 가치를 구현할 때 그것을 ‘의례화’(ritualization)라

고 부른다.5) 의례화란 신에 대한 예배나 조상에 대한 제사처럼 일상

적 행위와 별도로 구별되는 종교적 행위가 의례인 것이 아니라 동일

한 일상적 행위라도 그것이 성당이나 가묘처럼 특정하게 구별된 공간

에서 이루어지면 일상적 행위가 의례화되는 것이다. 예컨대, 일상생활

에서 남에게 인사를 드릴 때 절하는 것은 일상적인 행위이지만 그러

한 절이 가묘라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수행되면 그러한 실천은 의례화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특

정한 행위를 의례화하는 의례적 맥락의 초점이 된다. 

나아가 특정한 행위의 실천은 동일한 사람들은 중심과 주변, 정점과 

저변으로 구별하여 일정한 사회적 위계질서를 구성하기도 한다. 의례의 

참여자는 구체적인 자세와 동작을 동반하는 의절(儀節)을 통해 그가 속

한 공동체의 사회적 위계질서 속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와 상태를 드

러냄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한다. 인류학자 라파포트(Roy A. 

Rappaport)에 의하면, ‘의례’(ritual)는 ‘의사소통의 양식’(a mode of 

communication)으로서, 의례를 실천하는 사람의 현재적 지위와 상태

를 표현하는 ‘자기지시적 메시지’(self-referential messages)를 전달

한다.6) 예컨대, 특정한 예를 행할 때 당(堂)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 있

4) Jan A. M. Snoek, op.cit., p.13.

5) ‘의례화’(ritualization) 개념에 대해서는 Catherine Bell,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pp.80-81. Catherine Bell,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ⅸ, 8, 75-76, 81-82, 98 참조.

6) Roy A. Rappaport, Ritual and Religion in the Making of Huma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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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은 사회적 위상이 다르며, 조상의 봉사(奉祀) 대수는 신분에 따

라 차별화되기 때문에 봉사 대수를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례화 양상은 인간적 차원의 차별화된 실천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사족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소학(小學)의 

규범적 모델(model)을 수용하여 시간, 공간, 인간의 특정한 의례적 맥

락에서 정형화된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의례화하는 독특한 

유교문화의 양상을 선보였다. 특정한 시간, 장소, 관계에 따라 특정한 

행위들을 정형화해서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유교적 가치를 구현했

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을 성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유교적 의례화 양

상은 유교적 가치를 철저하게 내면화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여 조선

시대 사족의 일상생활을 성화했고, 그에 따라 조선의 예교화(禮敎化)

가 진행되었다.7)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사족(士族)들이 시간, 공간, 인간의 차원에서 

일상생활을 의례화하는 중요한 몇 가지 양상들을 검토함으로써 일상

생활을 성화하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

한 삼간(三間) 분석은 주역(周易)의 삼재(三才)인 천지인(天地人)을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의례 분석의 세 차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특

정한 행위가 의례화되는 것은 특정한 시간, 공간, 인간의 의례적 맥락

에 따라 실천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실천적 의례이론이라고 부른다.8) 

이런 관점에서는 일반적 행위라도 특별하게 구분된 장소인 성소(聖所)

에서 이루어지거나 특정한 시간에 실천되거나 특정한 인간관계의 맥

락에서 수행될 때 의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선비들의 일상생활이 유

교적으로 의례화되는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족들의 일상생활이 

7) ‘예교’(禮敎)화의 관점에 대해서는 박종천, ｢예교 문화의 관점에서 본 조선과 중국｣, 국학연구 28 (2015), 박종천, ｢조선 후기 예교적 시선의 변주와 변화｣, 태동고전
연구 35 (2015) 참조. 박종천, ｢일상의 성화(聖化)를 위한 유교적 의례화: 율곡 이
이의 禮學적 구상｣, 유학연구 31 (2014) 참조.

8) 주석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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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의례적 맥락을 제사라는 특정한 의례에 국한하지 않고 세

수, 인사, 독서, 강학 등의 다양한 일상적인 행위를 포괄하는 방식으

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례화 양상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 시간, 

공간, 인간의 세 가지 차원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의 사례들을 검

토하고자 한다. 특히 시간적 차원에서는 소학(小學)의 의례화된 실

천을 통해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양상과 더불어 일과(日課)의 시

간적 의례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고, 공간적 차원에서는 서원이나 서숙

의 강회(講會)에서 이루어지는 잠명(箴銘)의 독송(讀誦)과 상징적 의절

(儀節)을 통해 공간적 의례화 양상을 탐구할 것이며, 인간적 차원에서

는 주로 가묘(家廟)의 설립과 연계된 가례(家禮)의 실천에 따라 제

사나 독서의 의례화된 실천이 선친(先親)과 선사(先師)에 대한 경건한 

의식[敬]의 무의식적 심화로 전개되는 양상을 다룸으로서 아버지와 

스승이 가족과 유림의 상징적 중심이 된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일상생활의 시간적 의례화 : 소학의 의례화된 

실천과 일과의 의례화

1. 소학의 수용과 율신제행(律身制行)의 의례화된 실천

조선시대 사족들은 소학에서 모범(model)으로 제시하는 규범적 

행위들을 특정한 상황에 맞게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성리학적 가

치를 깊이 내면화(internalization)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주석서, 번

역서, 연구서를 편찬하고 간행할 만큼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중에서도 

돋보일 만큼 소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편,9) 소학의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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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삼아 일상 속에서 예의 체득과 체현을 철저하게 실천했다. 개

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조선시대 문집들의 행장(行狀)이나 

유사(遺事)에서 이러한 양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소학의 실

천은 사족들의 일상생활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소학의 실천은 15세기 후반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정(李楨, 1512~1571)

이 편찬한 경현록(景賢錄)에 의하면, 김굉필은 ‘소학동자(小學童子)’

로 불릴 만큼 소학의 규범에 따라 ‘율기(律己)의 조행(操行)’에 철저

하였다.10) 실제로 그는 평소에 늘 소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날

마다 소학과 대학(大學) 책을 강송(講誦)하면서 삶의 규범으로 삼

았다. 또한 육경(六經)을 탐색하고 성경(誠敬)을 힘껏 지켰으며, 존양성

찰(存養省察)의 개인적 수양을 ‘체’(體)로 하고 제가(齊家)-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사회적 실천을 ‘용’(用)으로 삼아 대성(大聖)의 경지

에 이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30여 년 동안 첫닭이 울면 어김없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해서 가묘(家廟)에 알묘

(謁廟)한 뒤에 대부인(大夫人)에게 문안했으며, 서재로 나와서 소상(塑

像)처럼 꿇어앉아서 학자들에게 치심(治心)의 요령을 강론하고, 젊은이

들에게 하학(下學) 공부를 말하고 어른들에게는 의리(義理)를 강론하였

으며, 저녁에는 다시 문안을 드리고, 밤이 깊어서 강론을 파한 다음 잠

자리에 들었다.

이렇듯 김굉필은 소학을 철저히 내면화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

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의례화했으며, 이러한 조행은 조선시대 내내 

선비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전형이 되었다.11) 특히 ‘율신제행’(律身

9) 조선시대 소학의 수용과 보급 및 주석서와 번역서 편찬 등에 대해서는 정호훈, 조
선의 소학 : 주석과 번역 (서울: 소명출판, 2014) 참조.

10) 李楨 編, 景賢錄 卷上, ｢敍述｣, p.9b, “平居必冠帶, 人定然後就寢. 鷄鳴, 則起手不
釋小學.” 李楨 編, 景賢錄 卷上, ｢(寒暄堂金先生)行狀｣, 8b. “日誦小學ㆍ大學
書, 以爲規模, 探賾六經, 力持誠敬, 以存養省察爲體, 齊治平爲用, 期至大聖閫域. 平居, 
雞初鳴, 必櫛盥整衣冠, 先拜家廟, 次省大夫人. 出就書齋, 危坐如泥塑人, 引學者, 講論
治心要領, 語少者下學工夫, 長者以義理諄諄不怠. 及昏定, 如儀. 夜深, 講論而罷, 如是
三十餘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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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行)의 의례화된 실천은 시간적 차원에서 정형화된 일과(日課)의 리듬

을 반복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구현했다. 의례화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을 씻는 행위는 위생과 청결 문제가 아니라 몸

을 깨끗이 씻어서 정화(purification)하는 의례적 실천이 될 수 있으며, 

의관을 정제하는 행위는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한 몸가짐[持身]의 

재계(齋戒)를 통해 하루를 준비하고 일상생활을 의미있게 만드는 의례

적 실천이다. 이어서 돌아가신 조상을 배알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문

안(問安)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교문화의 관점에서 조상-부모-나-후손으로 계승되는 혈연적 유대의 

전승을 확인함으로써 일상생활이 개인의 단편적인 삶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시간적 연속성을 되새기고 ‘불후’(不朽)의 문화적 생명을 이

어가는 의식적 행위로 승화된다. 한 개인의 행동은 조상과 후손을 포

함한 가문의 역사를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선비는 심신(心身)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의식

적으로 적절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소상처럼 꿇어앉아

서 공부하고 교육하는 단정한 자세(posture)와 절제된 몸짓(gesture)

의 올바른 몸가짐은 자연스럽게 경건한 마음을 자아낸다.

그리하여 의례화된 실천은 단순한 일회적 행위에서 멈추지 않고 반

복적 실천을 통해 경건한 의식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게 된다. 실제로 

김굉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율신제행’의 의례화된 실천은 몸의 

‘의관정제’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지경’(持敬)을 거쳐서 ‘존양성찰’

(存養省察)의 ‘수신’(修身)으로 연결되고, 이어서 제가-치국-평천하의 

‘치인’(治人)으로 확장될 수 있다.

매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손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띠를 맨 다음 부모의 침소로 나아가서 기운을 낮추고 목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따뜻한지 차가운지 편안한지 아닌지를 

11) 정경주, ｢한훤당 김굉필 도학의 전승 양상｣, 영남학 22 (2012),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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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쭙는다. 어두워지면 침소로 나아가서 그 이부자리를 깔아드리

고, 그것이 따뜻한지 서늘한지를 살핀다. 한나절 동안 모시고 

받들 적에는 늘 낯빛을 부드럽게 하고 얼굴을 공손하게 하여 

공경의 자세로 응대하고 좌우로 나아가 봉양하며 그 정성을 남

김없이 다한다. 나가거나 들어올 적에는 어김없이 절하고 하직

하며 절하고 뵈어야 한다.12)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의하면, 실제로 16세기의 율곡(栗谷) 이이

(李珥, 1536~1584)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자신의 심신(心身)

을 경건하게 다스리는 ‘수신’에서 시작해서 ‘사친’(事親)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관계를 거쳐 ‘치인’으로 확장했다. 그는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대화 태도, 몸가짐 자세 등이 경(敬)과 성(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례화했으며, 그러한 수신의 덕을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확장했다. 특히 ‘교기질(矯氣質)’을 통해 문화적 습속을 

갱신하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그에 따라 

‘마음→몸→가족→사회’로 확장되는 예교(禮敎) 문화의 정립을 체계

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일상을 성화(聖化)하려고 했다.13) 

이러한 흐름은 내면의 ‘예의(禮義)’를 몸의 구체적인 의절(儀節)로 

체현하되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사회적 ‘예속’(禮俗)으로 확장한다는 점

에서 ‘외면화’(externalization)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4) 이러한 문

화적 관습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자율적인 예교(禮敎) 질서를 형성

하게 된다. 따라서 소학과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체득과 체현은 

12) 李珥, 擊蒙要訣, ｢事親章第5｣, “每日未明而起, 盥櫛衣帶, 就父母寢所, 下氣怡聲, 
問燠寒安否. 昏則詣寢所, 定其褥席, 察其溫凉. 日間侍奉, 常愉色婉容, 應對恭敬, 左右
就養, 極盡其誠. 出入, 必拜辭拜謁.”

13) 박종천, ｢일상의 성화(聖化)를 위한 유교적 의례화: 율곡 이이의 예학적 구상｣, 유
학연구 31 (2014) 참조.

14) 이하 지식사회적 관점에서 제시된 외면화와 내면화의 환류 체계를 유교문화에 적
용하면 예의 유교적 문화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지식사회학적 관점과 유교문화적 
적용에 대해서는 각각 Peter L. Berger &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Doubleday, 1966), 2장과 3장; 박종천, 다
산 정약용의 의례이론 (성남: 신구문화사, 2008), 특히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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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에서 치인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외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 중기까지 성리학자들은 개인의 수양과 자발적 예의 실천

을 제도의 타율적 규율보다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그런데 예의 실천은 이러한 외면화에서 그치지 않고, 성왕(聖王)의 

‘제례작악’(制禮作樂)을 통해 예제(禮制) 혹은 예법(禮法)으로 객관화

되고 제도화된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제정과 시행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제와 예법은 사회적 제도이자 

문화적 규범으로서 다시 개인의 몸과 마음을 타율적으로 규율하는 ‘내

면화’(internalization) 작용을 통해 사회에서 개인으로 환류(feedback)

하게 된다. 그리하여 예제와 예법을 익히는 공부는 물론 그러한 규범

적 질서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작용도 내면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은 조선 후기에 객관적 제

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실학자들의 논의와 제도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예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외면화와 내면화의 문화

적 환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소학의 실천을 통한 내면화의 양상은 조선 후기에도 면면

히 계승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예컨대, 18세기 후반 호남(湖南)의 

소론(少論)을 대표하는 유학자 중 한명이었던 동강(桐岡) 이의경(李毅

敬, 1704~1778)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고 경건하게 삶을 성화

하고 ‘율신제행’을 통해 일상생활을 의례화했던 모범적 사례였다. 그

는 엄격한 자기 규율과 공손한 타자 배려의 실천을 통해 일가와 향촌

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면서 선(善)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자율적 

예교(禮敎)의 외면화 방식을 실현했다. 그리하여 날마다 정결의례와 

심신 재계 후에 조상이나 성인을 만나는 의례로 시작하여 허리를 곧

게 세운 채 경건한 자세로 앉아서 자기를 지키고 지성(至誠)으로 남을 

배려하는 ‘장덕군자(長德君子)’로 칭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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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일찍 일어나서 의관을 갖추고 가묘를 배알하고 집에

서 성상(聖像)을 봉심(奉審)했는데, 삭망(朔望)에도 그렇게 했으

며, 서실(書室)에 물러나 앉아서 서책을 공경스럽게 마주하여 

조심스럽기 그지없었다. 집안에서 거처할 때에는 엄격하고 예

(禮)가 있었으며 남과 교제할 때에는 공손하고 의(義)를 좋아해

서, 친척들과 고을 사람들이 그분을 ‘장덕군자(長德君子)’로 칭

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15)

언제나 새벽마다 틀림없이 띠를 매고 가묘를 배알하고, 물러 

나와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앉아서 서책을 공경스럽게 마주하면

서도 싫증 내는 기색을 잠깐이라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공자

(孔子)의 진상(眞像)을 봉심하는 것은 사문(師門)에서 전수하는 

것인데, 매달 초하룻날 첨배(瞻拜)하여 갱장(羹牆)의 사모하는 

마음을 펼쳤다. 집안에서는 화목함을 모범으로 삼고, 자손들은 

삼가 힘쓰는 것을 규율로 삼으니, 고을에서 교화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겨울철에 길가에서 얼거나 굶주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 

자를 보면 전대를 끌러서 돈을 내어주어서 몸을 돌볼 수 있도

록 보호해주었다. 여관에서 도둑질하는 아이를 보면 방으로 들

여서 지성(至誠)으로 가르침을 베풀어서 마침내 선량하게 만드

는 것이 마치 왕언방(王彦方)의 교화와 같았다. … 이것이 그가 

자신을 지키고 행실을 제어하는 대략이다.16)

특히 가례의 보급에 따라 가묘를 건립한 조선의 사족들은 가묘를 

통해 삶의 근원인 조상신을 의식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하듯이, 아침마다, 계절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특정한 때마다 

주기적으로 가묘를 참배했으며, 출입시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묘에 아뢰는 알묘(謁廟)를 실천했다. 이에 따라 가묘는 삶을 성화시

15) 李毅敬, 桐岡遺稿附錄, ｢墓碣銘(林志洙 撰)｣, 19a, “平居早起, 冠帶謁廟, 家奉聖
像, 朔望亦如之. 退座書室, 敬對方冊, 欽欽如也. 處家嚴而有禮, 接人恭而好義, 親戚鄕
黨莫不以長德君子稱焉.”

16) 李毅敬, 桐岡遺稿附錄, ｢墓誌銘(柳鳳熙 撰)｣, 22ab, “每晨必束帶謁廟, 退則生腰而
坐, 敬對方冊, 厭倦之色未或暫形. 家奉夫子眞像, 卽師門所傳授者, 而月朔瞻拜, 以伸羹
牆之慕. 門廡以雍睦爲範, 子姓以謹筋爲律, 里閭多觀化. 冬月, 路傍見凍飢解娩者, 出橐
金與行衾, 使之調護. 旅店見偸兒, 入室, 至誠開諭, 卒爲良善, 若王彦方之化. …此其持
身制行之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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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의례적 중심공간이 되었다. 이의경은 새벽에 일어나서 의관을 정

제하고 참배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생물학적 근원을 반복적으로 상기

하는 의례화 과정을 통해 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존재의 문화적 근원인 공자의 진상 혹은 성상을 매

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봉심(奉審)하고 첨배(瞻拜)했다. 

매일 아침 혹은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의 가묘 참배가 가통(家統)

을 전승하는 의례라면,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의 공자상(孔子像) 봉

심과 첨배는 도통(道統)을 상기하는 의례였다. 따라서 가묘의 참배와 

공자상의 첨배의 주기적인 반복은 각각 생물학적 생존의 근원인 조상

과 문화적 생활의 근원인 스승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되새김으로써 

일상생활을 성화하는 의례화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리학적 수양 공부를 위한 일과의 의례화 양상

조선시대 일상생활의 시간적 의례화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성리

학적 수양 공부를 위한 일과의 의례화 양상이다. 세계종교의 시간적 

의례화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룩

한 성소(sacred place)를 상실해서 그 거룩한 공간에서 했던 의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유대교나 기독교는 공간을 시간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례력(典禮曆; annus liturgicus; liturgical calendar)

을 강화했는데, 유월절(踰越節), 부활절(復活節), 성탄절(聖誕節) 등처럼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날을 해마다 주기적으로 

기념하는 상징적 의례를 시간적으로 의례화하는 경우가 있다.17) 다음

으로, 이슬람(Islam)의 다섯 기둥(arkān al-dīn) 중 해뜨기 직전, 정오, 

오후 4시경, 해진 직후, 잠자기 전 등 매일 5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

17) Jonathan Z. Smith, Relating Religion: Essays in the Stud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19; 더욱 자세한 설명은 
Jonathan Z. Smith, To Take Place: Toward Theory in Ritu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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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쌀라(Ṣalāh)의 경우처럼 자연적인 시간을 일정하게 분절하여 시간

적으로 의례화하는 행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 사족들은 주로 후자의 모델에 따라서 시간적 의례화를 진

행했다. 그리하여 해마다 특정한 절기에 거행하는 세시풍속을 따랐지

만, 조선 후기에는 하루를 12개의 시간 단위로 분절한 다음에 성리학

적 수양 공부를 위해 일과를 면밀하게 의례화하기도 했다. 예컨대, 순

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하학지남(下學指南, 1784) 
｢일용(日用)｣편, 도산(道山) 윤최식(尹最植, ?~?)의 일용지결(日用指

訣, 1880), 최동익(崔東翼, 1868~1912)의 ｢재거일용이십오수(齋居日

用二十五首)｣ 등은 일상생활을 하루 12시진(時辰)별로 구분된 일과로 

구성한 성리학적 일일지침서들이다.18) 실제로 일과의 시간적 의례화 

양상을 담은 이러한 일일지침서들은 조선에서 18세기 이후 20세기까

지 확산되었다.

조선 후기에 일부 사족들이 일과를 12시진별로 구분한 것은 본래 

명대(明代)의 정우문(程羽文, 1644~1722)의 청한공(淸閑供) ｢이육

과(二六課)｣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육과｣는 풍부한 경제력을 기반으

로 다양하고 새로운 취미를 향유했던 명대 강남(江南) 지역의 소비문

화를 반영했는데, 사상적으로는 양주(楊朱, B.C.440?~B.C.360)의 ‘전

성보진(全性保眞)’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하루동안 12시간별로 청취

(淸趣)의 문화적 취미를 향유하고 양생(養生)의 휴식과 건강의 증진을 

지키는 청복(淸福)의 실현을 추구했다.19) 실제로 ｢이육과｣에서는 청

복의 향유와 양생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시간마다 향을 피워서 정신

을 맑게 했고, 조식(調息)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의 묵좌(默坐)로 

하루를 마무리했으며, 잠자리에서는 고치(叩齒)와 도인(導引) 등의 도

교적 양생법을 실천했고, 독서(讀書)하는 서목도 시무(時務) 파악을 위

18) 조헌철, ｢일용지결에 나타난 조선 후기 선비의 일상｣, 횡단인문학 7 (2021) 참조.

19) 刘廷乾, ｢《清闲供》: 明季文人的乡愿生活观及其保真意识｣, 贵州文史丛刊 1期 (上
海师范大学, 2007), pp.15-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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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사서 외에는 유교 경전이나 성리서(性理書)가 아니라 대체로 능
엄경(楞嚴經), 남화경(南華經), 주역(周易)처럼 불교, 도교, 유교

의 양생론적 수행과 연관되는 책들이었다.20)

<표 1> 청한공(淸閑供) ｢이육과(二六課)｣의 일과표(日課表)

시간 일일 과업

辰課

夙興, 整衣衿, 坐明牕中, 調息受天氣. 進白湯一甌, 勿飮茶. 櫛髮百餘遍, 
使疏風, 淸火明目, 去腦中熱. 盥漱畢早飧, 宜粥, 宜淡素. 飽徐行百步, 
以手摩腹, 令速下食. 天氣者, 亥、子以來眞氣也, 靜而淸, 喧而濁, 
故天氣至巳、午而微矣.

巳課
讀書, 或《楞嚴》或《南華》或《易》一卦. 循序勿汎濫, 勿妄想, 勿聚談. 
了大義, 知止, 勿積疑. 倦卽閉目, 嚥津數十口. 見賓客, 寡言以養氣.

午課
坐香一線畢經行, 使神氣安頓. 始飯用素湯, 當飢而食, 未飽先止. 茶滌口膩, 潄去乃飮. 多行步少坐, 勿傴. 胸中悶則黙呵氣二三口. 凡飮食之節, 減滿受虛, 
故當飢節其滿, 未飽留其虛.

未課
獵史, 看古人大局, 窮事理, 流覽時務. 事來須應過, 物來須識破. 勿晝臥, 
無事無物, 不妨事物之來. 涉獵流覽, 都是妙明生趣, 讀書人日用不知.

申課
朗誦古人得意文一二篇, 引滿數酌, 勿多飮令昏志. 或吟名人詩數首, 
弄筆倣古帖, 倦卽止. 吟誦浮白以王眞氣, 亦是張顚草書被酒入聖時也.

酉課
坐香一線, 動靜如意. 晩飧宜早, 課兒子一日程, 如法卽止. 小飮, 勿沈醉陶然. 
熱水濯足, 降火除濕. 暮潄滌一日飮食之毒.

戌課
燈夜黙坐, 勿多思, 勿多閱. 多思傷心, 多閱傷目. 坐勿過二更, 
須安睡以培元氣. 臥必側身, 屈上一足. 先睡心, 後睡眼, 睡心是止法, 
睡眼是觀法.

亥課 亥末子初, 嬰始孩也, 一身元氣於焉發陳. 當其機候, 起坐擁衾, 虛心靜佇, 
無爲而行. 約香一線, 固其命門, 精神日餘, 元氣久盈. 醒而行之, 
難老而長存也.子課

丑課 丑、寅間, 精氣發生時也, 勿酣睡, 靜守, 令精住其宅. 或轉側臥如弓, 
氣亦周流不漏洩, 如句萌不折迎生氣也.寅課

卯課
醒見晨光, 披衣坐牀. 叩齒三百, 轉動兩肩, 調其筋骨, 以和陰陽. 振衣下榻, 
俾勿濫觴.

한편,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이운지(怡雲志) ｢연한공과

(燕閑功課)｣와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

衍文長箋散稿) ｢사시십이시청취변증설(四時十二時淸趣辨證說)｣ 등처

20) 程羽文, 淸閑供, ｢二六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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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19세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類書)들에는 ｢이육과｣가 그대로 

수용되었다.21) 다만 조선 후기 사족의 주류였던 성리학자들은 일과를 

12시진으로 분절하는 것만 수용했으며, 대체로 문화적 취향 향유나 

양생론적 건강과는 무관하게 성리학적 수양과 실천으로 일관했다. 따

라서 ｢이육과｣가 취향과 양생의 시간적 의례화라면, 조선 후기의 일일

지침서는 성리학적 수양 공부의 시간적 의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의 일일지침서들은 대체로 새벽에 일

어나서 의관 정제, 부모님 문안, 가묘 알묘 등으로 이어지는 일과 순

서대로 김굉필 이후 정형화된 아침 일과를 계승하고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적절한 예를 실천하고 공부하는 행위들을 통해 

경건한 심신을 유지하는 의례화를 추구했다. 특히 1880년에 영남의 

도산서당(道山書堂)에서 간행된 일용지결은 수양을 중심으로 12시

진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성리학자들의 일과(日課) 공부를 극명하

게 잘 표현했다.22)

실제로 일용지결은 기상, 새벽 문안, 의관 정제, 가묘 참배, 정좌 

독서로 시작하는 ‘율신제행’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특정한 행위들을 

시간별로 더욱 면밀하게 분절하고 심화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용

지결은 제1장 매상(昧爽)의 입지경신(立志敬身), 제2장 일출(日出)의 

독서궁리(讀書窮理), 제3장 식시(食時)의 존양성찰(存養省察), 제4장 

우중(禺中)의 충치확충(充治擴充), 제5장 일중(日中)의 박학문장(博學

文章), 제6장 일질(日昳)의 척이단(斥異端), 제7장 일포(日晡)의 관성

현(觀聖賢), 제8장 일입(日入)의 정가(正家), 제9장 황혼(黃昏)의 처세

(處世), 제10장 인정(人定)의 정력지요(定力之要), 제11장 야반(夜半)

의 몽매지험(夢寐之驗), 제12장 계명(鷄鳴)의 신지효(新之效) 등으로 

21) 徐有榘, 林園經濟志 卷5, 怡雲志 卷8, ｢燕閑功課｣, <二六課>; 李圭景, 五洲衍
文長箋散, ｢四時十二時淸趣辨證說｣.

22) 尹最植, 日用指訣, ｢序｣, “學者日用十二時, 無時無工夫, 須一一點檢過, 方不間斷, 
最植爲學不力, 不能無間斷, 玆述前言往行, 寫一節目, 以自課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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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데, 이는 각각 입지(立志), 궁리(窮理), 조심(操心), 주경(主

敬),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愼思), 명변(明辯), 천선(遷善), 독행

(篤行), 근독(謹篤), 계신(戒愼)에 해당한다.23) 요컨대, 조선 후기 일일

지침서들은 성리학적 수양과 실천의 시간적 의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2> 일용지결(日用指訣)의 일과표(日課表)

時間 一日課業

昧爽
[寅時]

①寅時乃興 ②盥櫛衣冠 ③適父母之所晨省 ④詣祠堂, 晨謁
⑤招家衆, 整理事務 ⑥就書室, 靜坐讀書

日出
[卯時]

①整衣冠, 更進父母之所拜謁 ②退而課授子弟書 ③乃終朝讀書

食時
[辰時]

①更進父母之所饋饌 ②與家衆分坐而食 ③退而看書 ④課子弟寫書
⑤有同志, 則會講 ⑥或出入報謁

禺中 
[巳時]

①勅子弟讀書, 己亦堅坐讀書, 不爲外物所勝 ②人或來見, 必整捲冊子, 與話
③有賓, 則以禮延接 ④有事, 則以理措處 ⑤應接纔了, 旋卽對書

日中
[午時]

①更進父母之所省候 ②檢視童僕所任事 ③檢視子弟所讀書
④或會友, 相與規驚 ⑤玩閱經史子集 ⑥或修謝知舊書疏

日昳
[未時]

①久坐讀書, 神氣困乏, 卽靜坐涵養 ②有時遊玩陶暢 ③或講禮
④或誦詩 ⑤或寫字 ⑥或習算

日晡
[申時]

①徐讀玩味, 優遊自得 ②常須愛養精力, 毋致疾患 
③夕食告具, 更進父母之所饋饌, 食則退 ④少頃命子弟連誦所讀書

日入
[酉時]

①更進父母之所昏定 ②拜辭而退 ③課問家衆所任事 ④講論子弟所讀疑義

黃昏
[戌時]

①持爥巡視家內 ②明燈而坐, 置簿記事略略記錄 
③令子弟溫理讀書, 己亦不倦

④讀書訖, 卽靜養本源 ⑤或潛思疑義 ⑥或裁度事務

人定
[亥時]

①解衣冠, 就寢 ②循省當日所行事 ③閉目穩睡
④或値疾風迅雷甚雨, 則必興 ⑤或有自外急呼者, 則徐徐起答

夜半
[子時]

①安寢牢睡 ②或有覺時, 不作忘念

鷄鳴
[丑時]

①鷄鳴而寢提醒此心 ②或省舊愆 ③或紬新得 ④本旣立矣, 昧爽乃興

23) 윤성호, ｢선비의 일과(日課) 공부: 일용지결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1-3 
(2019), p.31, 주석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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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상생활의 공간적 의례화 : 강회의 상징적 

강학 의절과 잠명의 독송

1. 강회의 상징적 강학 공간 구성과 의례화된 의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족 집안에서는 가묘가 공간적 중심이었다. 

가묘는 일상생활이 살아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조상과 함께 연계되는 

삶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조상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불명예의 멍에를 지우지 않기 위해서 사족들은 함부로 살

지 않고 조심스레 행동했다. 집안의 성스러운 공간적 중심이 가묘였다

면 국가의 성스러운 공간적 중심은 종묘(宗廟)였다. 공동체의 위기를 

종묘사직(宗廟社稷)의 위기로 표현하는 것만 봐도 종묘가 국가의 공간

적 중심인 것은 분명하다. 

한편, 문화적 차원에서 사족 사회의 공간적 중심은 성균관(成均館), 

향교(鄕校), 서원(書院), 서숙(書塾) 등의 강학공간이었다. 선비[士]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가묘를 중심으로 하는 의례

화 양상은 앞서 검토했으므로, 여기에서는 강학(講學) 공간을 중심으

로 공간적 의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조선시대 강학 활동은 서울의 성균관(成均館)과 지방의 향교(鄕校)

라는 국립학교 외에도 지방의 사립학교인 서원(書院)이 있었다. 이 기

관들은 문묘(文廟) 대성전(大成殿)이나 사당(祠堂)이라는 선현(先賢) 

제향(祭享) 공간, 명륜당(明倫堂)이나 강당(講堂)이라는 학생 교육 공

간 및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포함하는 기숙 공간, 기타 유식(遊

息)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식 교육기관들은 제향공

간을 갖추고 있었고, 석전(釋奠)이나 향사(享祀)의 공식적인 제사 의례

도 있었다. 이에 비해 향촌에서 사적으로 운영하던 서숙(書塾),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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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齋), 서당(書堂) 등의 교육기관에는 이러한 제향공간이 없었다. 다

만 향교와 서원은 물론, 서숙, 서재, 서당 등에서도 강학활동과 더불

어 그와 연관된 강학 의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조선 후기로 갈

수록 그러한 강학 의례는 강화되고 심화되었다.

특히 강학활동을 위해 정식으로 모이는 강회(講會)에서는 교육공간

을 중심으로 스승인 강장(講長) 혹은 숙사(塾師)와 제생(諸生) 또는 제

생(諸生) 상호 간에서 일정한 위치 배치와 특정한 행위 실천을 포함한 

강학활동의 의례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강학의 상징적 공간 구성

이 교육공간의 공간적 의례화라면, 그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의절(儀

節)이 의례화된 실천은 인간관계의 의례화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서원과 서숙의 공간적 의례화 정도는 지역과 학파와 가문과 운영 주

체의 방침에 따라 다양하지만, 서원을 비롯한 교육공간이 선현에 대한 

향사를 통해 선현(先賢)들이 구현했던 유교적 가치[德]를 주기적으로 

되새기면서 내면화하는 교육-의례의 중심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리하여 선현들을 모시는 사당과 강당은 의례와 교육의 측면에서 일종

의 큰 바위 얼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원을 비롯한 교육공간에서는 매월 삭망일의 삭망분향례(朔

望焚香禮), 매년 정월초 5일의 정알례(正謁禮), 청명(淸明)일의 묘제(墓

祭)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현 향사가 실행되었으나, 영남 남인(南人)

과 기호 서인(西人) 사이에는 의례화 양상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

다.24) 실제로 영남지역 남인계 서원에서는 서원 향사 중에 재계를 하

면서 경독(敬讀)을 의례화했다. 특히 경독은 ｢백록동규(白鹿洞規)｣, ｢사
물잠(四勿箴)｣, ｢경재잠(敬齋箴)｣, ｢심잠(心箴)｣, ｢숙흥야매잠(夙興夜寐

箴)｣ 등을 차례로 했고, 향사에서 축문(祝文)을 낭독한 뒤에는 ｢도동곡

(道東曲)｣이라는 악곡(樂曲)을 낭송했다. 그리하여 남인계 서원의 효시

가 되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의 경우에는 향사에 앞서 3일간 재계하는 

24) 이하 서술에서 남인계와 서인계의 차이에 대해서는 임근실, ｢조선시대 서원의 향
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 남인계ㆍ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1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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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경독을 실천했으며, 행례(行禮) 중에는 악장(樂章)을 낭송했다. 이

에 비해 서인계 서원에서는 삭망분향례시 강회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

었으며, 노강서원(魯岡書院)의 사례처럼 강회의 후반부나 향사례를 마

친 뒤에 ｢백록동규｣를 비롯한 학규를 낭송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서원 향사 외에 교육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재(居齋)나 강회

(講會) 등 강학활동도 의례화된 실천의 양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조선의 서원이나 서숙 혹은 서당 등에서 거재, 강회, 통독(通讀)할 때 

유생(儒生)들의 일과(日課)는 대체로 아침 기상, 식전(食前) 독서, 상읍

례(相揖禮), 조식(朝食), 경독, 알묘(謁廟), 개별독서/통독/제술(製述), 귀

가 시 응강(應講) 혹은 배강(背講), 파재(罷齋) 시 수창시(酬唱詩), 향사

례(鄕射禮) 혹은 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25) 학생

들은 아침에 씻고 의관을 갖춘 뒤 단정하게 앉아서 독서를 하다가 식당

에 가서 상읍례를 행한 뒤에 아침 식사를 했으며, 식사 후에는 조사(曹

司)가 ｢백록동규｣, ｢이산원규(伊山院規)｣, ｢학교모범(學校模範)｣, ｢은병

정사학규(隱屛精舍學規)｣ 중에서 서원에 따라 달리 지정된 학규(學規)나 

규범(規範)을 경독하면 유생들이 경청했다. 다만 영남의 남인계 서원들

이 주로 주자(朱子)의 ｢백록동규｣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의 ｢이산원규｣를 주로 경독의 텍스트로 삼은 반면, 서인계 서원들은 주

자의 ｢백록동규｣와 율곡 이이의 ｢학교모범｣이나 ｢은병정사학규｣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독이 끝나면 사당에서 알묘를 한 뒤에 서재

에서 독서나 통독을 진행했으며,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임강(臨講)

이나 배강(背講)을 시행했다. 강회나 거재 등을 마칠 때에는 수창시, 향

사례 혹은 향음주례 등을 실행했다.

이러한 양상은 선현의 사당을 중심으로 학문을 배우는 서원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공간에서는 하지 않는 특정한 의절들을 행한다는 점에

서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의례화의 실천이지만, 일정한 시간적 순서에 

25) 김자운, ｢조선 서원의 강학 의례와 교육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76 (2020), pp.307-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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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는 점에서 강학활동의 시간적 의례화라는 측면도 함께 나타난

다. 이는 기독교의 예배와 비슷하다. 기독교의 예배는 교회에서 이루

어지는데, 예배시에 신앙의 신조(信條)를 담은 사도신경을 외우고 교

독문을 외우면서 시작해서 기도, 설교, 찬양 등을 거쳐서 주기도문으

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聖徒)의 교제(koinonia)를 하듯이, 서원이

나 서숙의 강학 의례는 상읍례 이후 ｢백록동규｣, ｢이산원규｣, ｢학교모

범｣ 등처럼 유교적 신념과 공부의 방향 맟 목표를 설정한 학규나 규

범을 낭송하는 경독으로 시작해서 알묘와 독서/통독 등을 거쳐서 시

(詩)를 주고받거나 술을 주고받는 예(禮)로 마무리한다. 서원이나 서재 

등에서 열리는 강회에서 이루어지는 경독이 기독교의 예배에서 사도

신경이나 교독문에 해당한다면, 알묘는 기독교의 기도에 견줄 만하고, 

독서나 통독은 기독교 예배의 말씀 선포와 설교에 대응하며, 수창시, 

향사례, 향음주례 등은 기독교의 성도의 교제에 상응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강회의 의례화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

고 심화되었다. 예컨대, 19C말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 사이에 생존했던 경주(慶州)의 유학자 자봉(紫峯) 정석

호(鄭錫祜, 1840~1906)의 ｢강회정읍례도(講會庭揖禮圖)｣와 ｢홀기(笏

記)｣는 교육공간의 상징적 공간 구성과 강회 의절의 의례화 정도가 

고도로 극대화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정석호는 1882년 

별시(別試)에 응시하기 위해 한양에 가던 중에 괴질(怪疾)이 유행한다

는 소식을 듣고나서 과거(科擧) 응시를 단념한 뒤에 고향에서 향린(鄕

隣)의 아동들을 가르치고 향음주례에 빈(賓)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하

면서 향촌 사족들의 강회를 위한 예를 연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었

다.26) 정석호가 제시한 ｢강회정읍례도｣와 실제로 제생들이 여러 차례 

습행(習行)했던 ｢홀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7)

26) 鄭錫祜, 紫峯集 卷6, ｢遺事｣, 34a.

27) 鄭錫祜, 紫峯集 卷3, ｢笏記｣, 15b-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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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반수(班首)들이 각각 제생(諸生)들

을 인솔해서 차례로 나아가고, 양반의 반수들은 서로 향해서 

읍(揖)한다. 

2. 동반은 수종(首從)이 덕(德)의 문(門)으로 들어가고, 서반은 

수종이 도(道)의 길[路]을 걸어가서, 차례로 초립위(初立位)

로 선다.

3. 동반의 반수가 “행원자이(行遠自邇), 승고자비(升高自卑)”를 

송(誦)한다. 

<그림 1> ｢강회정읍례도(講會庭揖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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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반의 반수가 “욱솔이정(勗率以正)”이라고 송(誦)한다.

5. 동반의 반수가 권내(圈內)의 동주(東註)인 “성경인의(誠敬仁

義), 이저건곤(已著乾坤)”를 송한다.28) 

6. 서반의 반수가 권내(圈內)의 서주(西註)인 “고명배천(高明配

天), 박후배지(博厚配地)”를 송한다.29)

7. 양반(兩班)의 반수들이 제생들을 인솔해서 절선(折旋)한 뒤에 

재립위(再立位)까지 가서, 차례대로 서서 서로 향해 읍한다.

8. 동반의 반수가 “면면순순(勉勉循循), 물망물조(勿忘勿助)”를 

송한다.

9. 서반의 반수가 “영과이진(盈科而進), 성장이달(成章而達).”을 

송한다.

10. 양반의 반수들이 제생들을 인솔하되 또 절선(折旋)해서 진립

위(進立位)까지 가서 주신(周身)해서 서로 향하여 읍(揖)한다.

11. 동반의 반수는 “사희현(士希賢), 현희성(賢希聖), 성희천(聖

希天).”을 송한다.

12. 서반의 반수는 “하학인사(下學人事), 상달천리(上達天理).”를 

송한다.

13. 양반의 반수들이 제생들을 인솔해서 인보(引步)하여 주선처

(周旋處)로 나아가서 다시 상읍(相揖)을 한다.

14. 동반의 반수가 권외(圈外)의 동주(東註)를 송한다.

15. 서반의 반수가 권외의 서주(西註)를 송한다.

16. 양반의 반수들이 제생들을 인솔하여 주선(周旋)해서 초립위

까지 나아가서 서로 향하여 읍한다.

17. 동반의 반수가 “천리인사(天理人事), 동조공관(同條共貫).”을 

송한다.

18. 서반의 반수가 “군자준도이행(君子遵道而行), 반도이폐(半途

而廢), 오불능이의(吾不能已矣).”을 송한다.

28) 鄭錫祜, 紫峯集 卷3, ｢講會庭揖禮圖｣, 15a, “誠敬仁義, 已著乾坤.”

29) 鄭錫祜, 紫峯集 卷3, ｢講會庭揖禮圖｣, 15a, “高明配天, 博厚配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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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양반의 반수들은 제생들을 인솔해서 앞처럼 절선(折旋)하여 

행하되 재립위(再立位)에 이르러 서로 향하여 읍한다.

20. 동반 반수가 ‘이우보인(以友輔仁), 이선상관(以善相觀).’을 송

한다.

21. 서반 반수가 ‘자왈(子曰), 종일불식(終日不息), 종야불매(終夜

不寐), 이사무익(以思無益), 불여의학야(不如學也).’를 송한다.

22. 양반의 반수가 제생들을 인솔하고 또 절선(折旋)하여 행하되 

진립위에 이르러 차서대로 선다.

23. 강장(講長)과 반수와 제생들은 모두 상읍(相揖)한다.

24. 독법(讀法)이 ｢백록동규(白鹿洞規)｣와 ｢여씨향약(呂氏鄕約)｣
을 독송(讀誦)한다.

25. 동반의 반수는 ‘위산구인(爲山九仞), 공휴일궤(功虧一簣)’를 

송한다.

26. 서반의 반수는 ‘백척간두(百尺竿頭), 진취일보(進取一步)’를 

송한다.

27. 양반의 반수들은 제생을 인솔해서 차서대로 승당(升堂)하고, 

동서반(東西班)은 선다.

28. 동반의 반수는 논어(論語) ｢구사(九思)｣를 송한다.

29. 서반의 반수는 예기(禮記) ｢구용(九容)｣을 송한다. 이어서 

개강(開講)을 청한다.

정석호의 ｢강회정읍례도｣와 ｢홀기｣는 주역(周易)의 괘상(卦象)과 

예기(禮記)의 의절(儀節)을 결합시켜서 의례 공간을 상징적으로 의

례화하는 한편, 인간 관계의 질서를 표상하고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하

는 행위의 실천으로서 의절을 의례화하는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

다. 그리하여 공간적 차원에서는 서원 강당의 상징적 의례화가 이루어

졌고, 인간적 차원에서는 의절의 의례화가 구현되었다.

첫째, ｢강회정읍례도｣30)는 강회의 공간을 인간이 따라야 할 우주적 

질서[道]와 그것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인간의 가치[德]가 천인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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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人合一)하는 양상을 상관적 사유(correlative thinking)에 의해 상

징적으로 표상했다. 실제로 그림 왼쪽의 ‘행도로(行道路)’와 오른쪽의 

‘입덕문(入德門)’은 각각 서반(西班)과 동반(東班)으로 분화된 제생들

의 움직임을 통해 그러한 표상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아울러 당(堂) 

위의 중앙에 강장(講長)이 자리하고 좌우로 집례(執禮)와 독법(讀法)이 

위치하며, 당 아래에는 반수(班首)ㆍ제생(諸生)ㆍ조사(曹司) 등이 차례

대로 자리하는 것은 인간적 차원의 위계질서를 상징적으로 구현한 것

이다. 또한 중용(中庸)을 인용해서 하늘에 짝할 만한 고명(高明)함과 

땅에 짝할 만한 박후(博厚)함을 제시한 것은 천도(天道)와 인덕(人德)

을 조응시킨 것이며,31) “성경인의(誠敬仁義), 이저건곤(已著乾坤)”이

라는 표현도 인간의 덕목을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 것으로 연계하여 

설명한 것이다.32)

둘째, 천인합일의 세계관은 당 아래의 제생들이 배열하는 위치와 

움직이는 의절의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간적 상징과 의절의 

실천을 결합시키는 의례화 양상을 선보였다. 예컨대, “바깥의 동그라

미(◯)는 하늘을 상징하고 안의 네모[□]는 땅을 상징한다. 둥글게 도

는 것[周旋]은 컴퍼스[規]에 맞추고, 꺾어서 도는 것[折旋]은 굽자

[矩]에 맞춘다.”33)라고 한 것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론적 표상

과 주선(周旋)과 절선(折旋)의 의례적 행동의 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초립위(初立位), 재립위(再立位), 

진립위(進立位) 순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립위에서 재립위로 나아

갈 때와 재립위에서 진립위로 나아갈 때는 반듯하게 꺾어서 도는 절

선의 의절을 행한 반면, 진립위에서 초립위로 되돌아갈 때에는 주선의 

의절을 실행했다. 따라서 이러한 의절의 실천은 하늘과 땅의 덕을 체

30) 鄭錫祜, 紫峯集 卷3, ｢講會庭揖禮圖｣, 15a.

31) 鄭錫祜, 紫峯集 卷3, ｢講會庭揖禮圖｣, 15a; 中庸 26章. “高明配天, 博厚配地.”

32) 鄭錫祜, 紫峯集 卷3, ｢講會庭揖禮圖｣, 15a, “誠敬仁義, 已著乾坤.”

33) 鄭錫祜, 紫峯集 卷3, ｢講會庭揖禮圖｣, 15a, “外圓象天, 內方象地. 周旋中規, 折旋
中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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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고 체현하는 의례화된 실천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주역에서 천택리(天澤履) 괘의 뜻과 ‘정(井)’괘와 ‘손(巽)’괘

의 형상을 본뜨고 그것과 예기(禮記) ｢악기(樂記)｣와 ｢옥조(玉藻)｣편
의 의절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제생삭망지강습(諸生朔望之講習)의 의

례화를 구성했다.34) 먼저, 제생들이 움직이는 의례적 행로(行路)와 위

치 설정은 주역(周易)의 ‘정(井)’괘와 ‘손(巽)’괘의 글자 두 글자의 형

상을 구현했다. 그림 중앙의 주[中註]에 의하면, 주역의 괘 중에서 

‘정’과 ‘손’ 두 글자에서 취하여 저절로 폐형(蔽形)을 이루는데, “하늘이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것은 은하수[河漢]를 상징하고, 땅이 사방(四

方)으로 네모난 것은 사해(四海) 좌우(左右)를 상징하며, 각각 구획(九

畵)을 한 것은 구주(九州)와 구하(九河)를 상징한다. 대개 정(井)은 바

름[正]이고, 손(巽)은 따름[順]이며, 폐(蔽)는 분별[辨]이다. 바르고 따

르며 분별하는 것[正順辨]이 예(禮)의 대절(大節)이다.”35) 여기서 예의 

대절로 적시된 바름[正], 따름[順], 분별[辨]은 의례 참여자들이 상징

적으로 구현하는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덕목들과 조응하면서 유교적 

가치들을 의례화된 실천을 통해 깊이 내면화하게 만든다. 또한 진퇴읍

양(進退揖攘)의 구체적인 몸짓, <채자(采齊)> 음악에 맞추어 빠른 걸음

으로 걸어가는 진행, <사하(肆夏)> 음악에 맞추어 당에 올라가는 행위 

등을 통해 음악이 리듬과 연계되는 정형화된 몸짓들 역시 유교적 가치

를 반복적으로 깊게 체득하고 체화하는 의례화 양상이다.36)

넷째, 강회 정읍례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상징적 함의를 지닌 의

절들을 진행하면서 강회의 개강(開講)에 앞서 집례가 먼저 창(唱)을 

34) 鄭錫祜, 紫峯集 卷3, ｢講會庭揖禮圖｣, 15a, “下註: 上圖謹采易履天澤之義及｢樂
記｣ㆍ｢玉藻｣之篇, 而別爲笏記如左, 以資諸生朔望之講習云爾.”

35) 鄭錫祜, 紫峯集 卷3, ｢講會庭揖禮圖｣, 15a, “中註: 取諸井ㆍ巽二字, 自成蔽形, 而
天折其中, 以象河漢, 地角四方, 以象四海左右, 各九畵, 象九州ㆍ九河. 蓋井者, 正也. 
巽者, 順也. 蔽者, 辨也. 正順辨, 禮之大節也.”

36) 鄭錫祜, 紫峯集 卷3, ｢講會庭揖禮圖｣, 15a, “趨以采齊, 行以肆夏. 進則揖之, 退則
揚之.” 禮記, ｢玉藻｣. “古之君子必佩玉, 右徵角, 左宮羽. 趨以采齊, 行以肆夏. 周旋
中規, 折還中矩. 進則揖之, 退則揚之. 然後玉琤鳴也. 故君子在車, 則聞鸞和之聲, 行, 
則鳴佩玉. 是以非僻之心, 無自入也.”



조선시대 사족 일상생활의 유교적 의례화 양상 / 박종천 201

하면 제생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다양한 잠명류(箴銘類) 문구들을 텍스

트로 삼아 경독을 실천했고, 경례(敬禮)의 후반부에는 독법이 ｢백록동

규｣와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독송(讀誦)했으며, 논어(論語) 구사

(九思)와 예기(禮記) 구용(九容)을 구송(口誦)함으로써 잠명류의 활

용을 극대화했다.37) 이러한 의례화 양상들은 짧은 잠명의 운율에 맞

추어 심오한 진리와 실천적 몸짓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상징적 의절

로서 주목할 만하다.

2. 경독의 확대와 잠명의 독송을 통한 강학활동의 의례화

17세기부터 조선에서는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회(文會)와 향약

(鄕約)을 중심으로 하는 향회(鄕會)를 통해서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전

쟁 후유증을 극복하고 유교적 사회질서를 재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했

다. 이 과정에서 강회의 강학활동은 이러한 노력을 구현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했으며, 그 가운데서도 잠명의 독송은 강학활동의 의례화로

서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서원이나 서재

에서는 성현의 화상(畫像)을 봉심하고 첨배하거나 성현의 지혜가 응축

된 잠명을 강당(講堂) 벽 위에 걸어두거나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구

송하는 양상이 도드라졌으며, 후대로 갈수록 그러한 양상은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매달 초하루에 연경서원(硏經書院)에서 모이거나 선사재(仙査

齋)에서 모인다. 성현의 잠계(箴戒)를 강당 벽 위에 걸어두고 북

쪽 벽 아래에 어른의 자리를 마련하여 모당 선생과 낙재 선생

이 나란히 앉으면, 여러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배례를 하고, 이

어서 3면으로 나누어 서서 서로 향하여 읍례를 한다. 자리를 정

하여 앉으면, 유사가 소리를 내서 ｢백록동규｣와 ｢학교모범｣을 

한 번 읽는다. 직월이 학생들의 선악을 기록한 장부를 나와서 

37) 鄭錫祜, 紫峯集 卷3, ｢笏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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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면, 선한 자는 장려하고 권면하며 악한 자는 혼내고 가르친

다. 그 뒤에 여러 학생들이 각각 읽은 책을 갖고 나와서 진강한

다. 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맞잡고 바르게 앉되 

서로 돌아보며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성현의 글과 사학(史學)이 

아니면 강(講)을 허락하지 않는다. 연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

하면 사유를 적어서 유사를 통해 스승에게 알리도록 한다.38)

매달 초하루나 보름날마다 여러 생도들과 더불어 연경서원이

나 선사재에서 모이거나 분암이나 동학암에 모이기도 하면서 

경의(經義)를 강론하였으며, 학령(學令) 12조를 기록해서 좌우

에 걸어두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강당

으로 나와 앉으면, 여러 생도들이 들어와서 스승에게 절하고 서

로 인사하는 예(禮)를 했고, 정자(程子)의 ｢사물잠(四勿箴)｣과 

주자(朱子)의 ｢경재잠(敬齋箴)｣을 강하고 나서야 물러났다. 초저

녁에도 그랬다.39)

예컨대,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1550~1615)과 모당(慕堂) 손처

눌(孫處訥, 1553~1634)을 중심으로 연경서원(硏經書院), 선사재(仙査

齋), 영모당(永慕堂) 등 서원이나 서재에서 모여서 강회를 진행했던 

조선 후기 대구의 문회는 실제로 대구지역의 유교적 사회질서를 새롭

게 정립했다.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제생들은 스승들에게 배례(拜禮)

를 하고 제생 상호간에는 상읍례를 함으로써 유교적 인간관계의 위계

질서를 구축함과 동시에 성현의 화상을 첨배하거나 ｢백록동규｣, ｢학교

모범｣, ｢사물잠｣, ｢경재잠｣ 등의 학령(學令)이나 잠명을 강당 벽 위에 

걸어두거나 반복적으로 구송하는 의례화 양상이 뚜렷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교적 이념과 사회질서는 자연스럽게 심신에 

38) 孫處訥, 慕堂集 卷6, 附錄, ｢年譜上｣, “每月朔, 或會硏經, 或會仙査. 以聖賢箴戒掛
于講堂壁上, 設丈席于北壁下, 先生與樂齋並坐, 諸生就前行拜禮, 因分立三面, 相向行
揖禮. 坐定, 有司抗聲讀白鹿洞規及學校模範一遍, 直月以善惡籍進呈, 善者奬勸之, 惡
者鐫誨之. 然後諸生各以所讀書進講. 講時, 必端拱危坐, 毋得相顧談話. 非聖賢書及史
學, 則不許講. 或有故不參, 則具狀子有司, 俾達于函筵.”

39) 孫處訥, 慕堂集 卷7, 附錄 ｢行狀[是書亦於重刊時始成, 故附于年諸之下. 李羲發]｣, 
“每月朔朢, 與諸生或會硏院‧査齋, 或會墳庵‧動鶴庵, 講論經義, 著學令二十條, 掛諸左
右. 每朝, 必整衣冠, 出坐講堂, 諸生入拜, 行相揖禮, 講程子｢四勿箴｣‧朱子｢敬齋箴｣, 乃
退. 初昏亦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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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며들고 배양되었다. 특히 유교 경전 공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잠명의 

강송을 통해서 체득되는 유교적 이념이 우주와 인간의 지속적이고 보

편적인 질서를 나타내는 ‘경전적 메시지’(canonical messages)를 전

달한다면, 스승과 제자의 수직적 배례와 제생 상호간의 수평적 상읍례

는 그러한 질서 속에서 각자 자기의 의례적 위치를 보여주는 자기지

시적 메시지(self-referential messages)를 발신하면서 예교(禮敎)질

서를 강화하고 지속하게 된다.40)

이러한 양상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특정 지역이나 학파를 막론

하고 공통적이다. 특히 그 탁월한 효과로 인해 후대로 갈수록 확장되

고 심화되었다. 예컨대, 영남 남인계 서원을 대표하는 소수서원에서는 

본래 주자의 ｢백록동규｣와 퇴계의 ｢이산원규｣를 경독의 텍스트로 삼

았으나, 18C 후반에 ｢경재잠｣과 ｢숙흥야매잠｣ 등이 추가되었으며, 근

기 서인계 서원들에서는 ｢백록동규｣ 외에도 율곡의 ｢학교모범｣, ｢은병

정사학규｣, 격몽요결 등을 주로 경독했다.41)

한편, 강학활동을 할 때 잠명류를 활용하는 양상 중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18세기 후반 일군의 청년 학자들이 서학서(西學書)를 통해 천

주교를 연구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최했던 주어사(走魚寺) 강학회

(講學會)에서 강회의 시간적 의례화와 연계해서 잠명의 강송(講誦)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이다. 조선 후기 근기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신

서파(信西派) 소장학자들은 청(淸)나라로부터 들어온 서학서를 통해 

서양의 천주교를 접하고 연구하는 강학회를 불교 사찰에서 열었는데, 

전통적으로 유교나 불교의 경전을 배울 때 일정한 음악적 운율에 맞

추어 구송한 것과 비슷하게 강학회 참석자들이 잠명을 특정한 시간에 

맞추어 함께 소리내어 합송(合誦)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기록에 의하면, 근기 남인 

40) Roy A. Rappaport, Ritual and Religion in the Making of Humanity, pp.52-54.

41) 김자운,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후기 소수서원 강학(講學)의 변화｣, 퇴계학논집 
18 (2016), pp.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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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학파 중 신서파 소장학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녹암(鹿菴) 권철신

(權哲身, 1736~1801)이 지은 강학회 규정에 따라 새벽에 일어나서 냉

수로 세수한 뒤 ｢숙야잠｣을 강송했고, 해 뜨는 아침에는 ｢경재잠｣을 강

송했으며, 한낮인 정오에는 ｢사물잠｣을 했고, 해지는 저녁에는 ｢서명｣
을 강송했는데, 이 규정을 잘 준수함으로써 ‘장엄각공(莊嚴恪恭)’의 경건

한 종교적 분위기를 연출했다.42) 좌장인 권철신과 더불어 그 후배들인 

김원성(金源星, 1758~1813), 권상학(權相學, 1761~?), 이총억(李寵億, 

1764~1822), 정약전(丁若銓, 1758~1816), 이벽(李檗, 1754~1785) 등

은 주어사에 함께 모여서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등 하루의 시작부터 태

양의 운동에 따른 시간적 영역을 넷으로 분절하고 심지어 한밤중에 등

불을 밝힌 채 유교 경전과 서학서를 연구하고 토론했다.43)

이렇듯 장엄하고 경건한 형식의 주어사 강학회는 하루 일과 중에서

도 특정한 시간대에 맞추어 서로 다른 잠명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강송했다. 이러한 의례화 양상은 심신을 재계하고 절제하는 엄숙한 경

건주의적 흐름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이들은 송대(宋代) 진백(陳栢)의 

｢숙흥야매잠｣과 주자(朱子, 1130~1200)의 ｢경재잠｣과 ｢사물잠｣, 장

재(張載, 1020~1077)의 ｢서명(西銘)｣ 등을 선정했다. 이 잠명들은 모

두 의관을 정제한 채 엄숙하고 절제된 몸가짐으로 대월상제(對越上帝)

와 극기복례(克己復禮)의 경건한 자세를 실천할 것을 견지하였다. 또

한 당시 강학회에서 연구하고 토론했던 서학서들은 천주실의(天主實

義), 영언여작(靈言蠡勺), 칠극(七克) 등처럼 잠명류의 지혜문학

과 상통한다. 따라서 이 강학회는 불교 사찰에서 유교적 잠명을 강송

하면서 천주교의 지혜문학을 토론함으로써 특정 종교를 넘어서는 보

편적 영성이 드러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42)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15, 詩文集, ｢先仲氏墓誌銘｣, “鹿菴自授規程, 令晨起掬冰泉
盥漱, 誦｢夙夜箴｣, 日出誦｢敬齋箴｣, 正午誦｢四勿箴｣, 日入誦｢西銘｣, 莊嚴恪恭, 不失規度.”

43)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15, 詩文集, ｢鹿菴權【哲身】墓誌銘｣, “先兄若銓執贄以事
公. 昔在己亥冬, 講學于天眞菴走魚寺, 雪中李檗夜至, 張燭談經. 其後七年而謗生, 此
所謂盛筵難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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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상생활의 인간적 의례화 : 제사와 독서의 

의례화된 실천과 경(敬)의 무의식적 심화

앞서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공간이 강학활동의 성스러운 중

심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

지는 특정한 의절(儀節)의 실천은 인간관계의 의례화 양상이라고 설명

했다. 그런데 공간만 중심과 주변, 정점과 저변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

니다. 구별된 공간에서 의절을 실행하는 인간관계도 중심과 주변, 정

점과 저변의 사회적 위계질서를 구성한다. 예컨대, ‘군사부일체’(君師

父一體)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父]나 종자(宗子), 

스승[師], 임금[君] 등은 각각 집안과 가문, 학교와 사회, 왕조와 국

가라는 공동체의 인간적 중심이자 정점으로서 사회적 위계질서를 구

성한다. 그리하여 아버지, 스승, 임금은 가묘, 문묘, 종묘에서 주기적

인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앞서 서원을 비롯한 강학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스승과 제자의 인간관계를 의례화하는 양상을 일정하게 살펴보았

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사와 독서라는 구체적 행위가 가문과 유림이라

는 인간 공동체의 의례적 중심으로서 아버지와 스승의 위상을 무의식

까지 뿌리를 내릴 정도로 의례화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조선시대 사족들은 제사와 독서의 실천을 통해서 예(禮)의 심리적 

자세인 경(敬)을 깊이 내면화했다. 유교적 의례를 대표하는 제사는 지

극히 절제되고 정형화된 몸짓으로 구성된다. 기복양재(祈福禳災)를 추

구하는 무속적 굿의 열광적 모습과는 달리 유교적 제사는 보본반시

(報本反始)의 의례적 기억과 보답으로서 흥분이나 열광을 극도로 절제

하여 지극히 경건하다. 그런데 제사를 하기에 앞서 ‘산재(散齊) 7일, 

치재(致齊) 3일’이라 하여 7일동안 밖으로 몸가짐을 가다듬고 다시 3

일 동안 안으로 조상을 위해 마음을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심신을 정

결하게 만드는 재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사를 정성스럽고 경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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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준비하는 재계의 의례화 양상은 제사 후에도 여전히 경건한 자세

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일상을 거룩하게 만든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사족들은 소학의 수양과 더불어 가례의 의

례적 실천을 철저하게 실행했다. 특히 매달마다 반복되는 삭망(朔望)

의 참례(參禮)와 매년 계절별로 실행되는 사시제(四時祭)를 정기적으

로 반복하기도 했다. 그러한 정기적 반복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

득된 의례적 경건성은 무의식까지 스며들어 제사를 전후로 하는 시점

에 꿈에서 돌아가신 선친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도로 내면화되었다.

예컨대, 17세기 영남을 대표하는 선비 계암(溪巖) 김령(金坽, 

1577~1641)은 삭망의 참례와 시제를 철저하게 실천했을 뿐만 아니

라 가묘(家廟)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재계 과정이나 조상

의 선영(先塋)을 배소(拜掃)했을 때 혹은 과거시험 발표를 전후로 해

서 선친의 꿈을 집중적으로 꾸었다.44) 김령의 일기인 계암일록(溪巖

日錄)에 의하면, 김령은 병으로 고열, 오한, 통증, 호흡곤란 등이 심

한 상황에서도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철저하

게 재계하고 제사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이처럼 강렬한 

의례적 경건성은 결국 무의식까지 스며들어서 생생한 꿈을 만들었다. 

“마치 조상신이 실재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낸다”고 한 논어(論語)의 

표현45)처럼, 재계의 경건성은 꿈의 생생함을 통해 의례의 현실성까지 

빚어내는 효과도 있었다.46) 이는 선친의 제사를 준비하는 의례화된 

실천이 의례적 대상에 집중하는 경건성[敬]을 강화하면서 무의식까지 

침투하여 생생한 꿈으로 재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이 선친에 대한 제사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

시대에 선비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학과 관련하

44) 金坽, 溪巖日錄, 1608년 4월 23일, 1603년 7월 22일, 26일, 1604년 6월 12일, 
15일, 1605년 8월 22일,  9월 1일 등 참조.

45) 論語, ｢八佾｣, “祭如在, 祭神如神在.”

46) 자세한 설명은 박종천, ｢계암일록에 나타난 17세기 예안현 사족의 의례생활｣, 국
학연구 24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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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사(先師)에 대한 존경이 사무치면 그 역시 무의식적으로 심화될 

수 있었다. 예컨대, 매원(梅園) 김광계(金光繼, 1580~1646)의 매원일

기(梅園日記)는 독서일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독서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남겼다. 특히 그는 상서(尙書)와 주자서절요

(朱子書節要) 등을 비롯한 책을 집중적으로 독서하는 시점에 돌아가신 

선사(先師)에 대한 꿈을 꾸었다.47) 강학과 독서는 스승을 통해 배운 것

이기 때문에 집중적 독서 시기에 선사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김령과 김광계의 일기 기록에서 먼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꿈의 대상

이 각각 선친과 선사로 국한되어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다른 인물들에 대한 꿈을 꾸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기에

는 각각 선친과 선사에 대한 꿈만을 기록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

한 꿈을 꾸는 시기가 각각 선친에 대한 제사나 배소의 의례를 준비하

는 시점과 집중적인 강학 시기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사와 독

서가 의례화된 실천으로서 집중적으로 실행될 때 강화된 의례적 경건

성이 무의식적으로 투사되어 제사와 강학과 관련하여 선친과 선사에 

대한 꿈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간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의례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Ⅴ. 맺음말

조선시대 사족들은 시간, 공간, 인간의 차원에서 일상생활을 의례화

함으로써 삶을 성화했다. 조선시대 유교문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일상

47) 金光繼, 梅園日記, 1610년 9월 18일, “十八日, 夢見先師, 又見岡老. 訪我酒一行, 欲
歸, 余挽之甚懇.” 1615년 12월 8일, “八日, 夢見先師.” 1617년 8월 19일, “十九日, 夢
見先師. 晨朝飮酒一器, 神氣不淸.” 이밖에도 先師夢이 다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
석으로는 박종천, ｢조선 중기 광산김씨 예안파의 의례 실천과 일상생활: 계암일록과 매원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3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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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성화하는 의례화된 실천을 통해 구성되었다. 

첫째, 시간적 차원에서는 소학을 수용하고 철저하게 ‘율신제행’의 

의례화된 실천으로 구현함으로써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에 가서 성리학적 수양 공부를 위한 일과(日課)의 의

례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일일지침서의 등장을 초래했다. 

둘째, 공간적 차원에서는 서원이나 서숙에서 열리는 강회의 상징적 

강학 공간 구성과 더불어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의절의 의례화 양

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독의 확대와 잠명의 독송을 통한 강

학활동의 의례화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셋째, 인간적 차원에서는 주로 가례의 실천에 따라 가묘와 연계된 

제사나 강학활동과 연관된 집중적 독서를 통해 구현된 의례화된 실천

이 경건한 의식[敬]을 강화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심화해서 선친(先親)

과 선사(先師)에 대한 꿈으로 투사되기도 했다. 선친과 선사는 각각 집

안의 가묘와 서원의 사당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억될 만큼 인간적 차원

에서 상징적 중심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꿈으로 나타

날 만큼 제사와 독서가 의례화된 실천으로 심화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사족의 일상생활은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삼간(三間)의 

차원에서 삶을 성화하는 의례화된 실천을 통해 유교적 가치를 철저하

게 내면화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삼간을 각각 따로따로 분석했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차원이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한다. 예컨대, 

가묘에서 모시는 선친에 대한 제사는 가묘라는 의례적 공간에서 선친

과 효자(孝子)의 인간적 관계가 기일(忌日), 삭망일(朔望日) 등 특정한 

시간적 계기에 제사라는 의례적 실천을 통해 온전하게 의례화될 수 

있었으며, 서원이나 서숙에서 이루어지는 정읍례(庭揖禮)는 사당 혹은 

강당이라는 의례적 공간에서 선사(先師) 혹은 숙사(塾師)와 제생(諸生)

의 인간적 관계가 강회나 집중 독서의 시간적 계기에 경독이나 잠명

의 독송을 통해 심층적으로 의례화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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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교문화를 온전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의 의례화를 구성하는 시간적 계기, 공간적 장소, 인간적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

석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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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Patterns of Confucian Literati’s Daily Lives 
in the Joseon Dynasty Analyzed from a Perspective 

of Ritualization

Park Jong-chun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In the Joseon Dynasty, Confucian literati sacralized their daily 
lives through ritual practices across the three dimensions of time, 
place, and humanity. 1) In the dimension of time, they cultivated in 
their personal lives by accepting and thoroughly practicing the 
ethical principles of the Elementary Learning (小學). These 
practices of self-cultivation developed into ritualized practices of 
daily routine from the perspective of neo-Confucianism. 2) In the 
spatial dimension, local public schools (鄕校), local private 
academies (書院), and village private schools (書塾) were 
constructed as the symbolic places for disseminating Confucian 
norms through intensive seminar activities and collective learning 
sessions (講會). These places were also used for the pious 
recitations of selected Confucian proverbs that had been ritualized 
by Confucian literati. 3) In the dimension of humanity, pious 
consciousness, reinforced by the ritualized practice of periodic 
sacrifices or intensive reading, was subconsciously deepen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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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ed onto dreams individuals reported of their deceased fathers 
or teachers. According to the Confucian ritualization process, people 
were seen as being able to sanctify their daily lives by thoroughly 
internalizing and effectively realizing Confucian values.

Keywords: Confucian literati, Confucian ritualization, Elementary 
Learning (小學), ritualized practices of daily routine, 
intensive seminar activities and collective learning sessions 
(講會), recitations of selected Confucian pro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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